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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살아있는” 종교의 학술적 가치

문화재청은 2021년 10월 25일, ‘제주큰굿’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에 대해 예고하며, 제주 종교의 가치에 주목하고 그 특징들을 적확하게 포착

해 낸 예고사유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논문은 2021년 12월 1일 제주시에서 열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 세미나: 제주큰굿의 가치와 전승”에서 필자가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
이다.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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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큰굿은 제주도 무속의례 중 가장 규모가 큰 굿으로, 서사무가인
12본풀이는 한국의 살아있는 신화(神話)로 평가될 정도로 학술적 가치가
크고, 맞이의식이나 놀이 등의 예술성이 뛰어나는 등 국가무형문화재로

서의 역사성 · 학술성 · 예술성 · 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가 확
인됨.1) 

이 예고사유에서 문화재청이 제주큰굿의 중심을 이루는 열두본풀이를 “한국의

살아있는 신화”로 인정했다는 점과, 제주큰굿의 “학술적 가치”와 “학술성”을 반

복하여 강조했다는 점이 종교학자인 나에게는 무엇보다 반가웠다. 본 논문에서

나는 문화재청 공고문의 진술에 동의하며, 그중에서도 제주 전통 종교의 신화와

의례가 살아있다는 것과, 제주 신화와 의례의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제주 신화의 학술적 가치2)

1. 살아있는 제주의 신화와 의례

신화를 설명하는 여러 진술들이 있지만, 종교학의 관점에서는 웬디 도니거

(Wendy Doniger)가 제시한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는 어떤 집단의 사

람들에게 공유되며 그들에게 성스러운 이야기”라는 정의가 유용하다.3) 이 정의

에 따르면 제주 신화는 ‘제주도 사람들이 중요한 의미를 공유하며 진실로 받아

들이는 성스러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 “성스러운 이야기”는 꾸며낸

1) 문화재청 공고 제2021-366호. 강조는 필자가 덧붙인 것.
2) 이 장의 내용 중 일부는 졸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힘, 신화의 땅 제주 , 도시로 읽
는 조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파주: 글항아리, 2019), 128-159에서 다룬 것임을 밝
힌다.

3) Wendy Doniger, The Implied Spider: Politics and Theology in My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2. 

4) 제주 신화를 이렇게 정의하면, 흔히 “전설”로 분류되어 온 이야기들 중에서도 신화의 범
주에 속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제주도의 신화와 의례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현용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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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이야기와 구별되는 ‘참된 이야기’다. 물론 모든 신화들이 성스럽고 참된 이

야기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현실 속에 있을 법하지

않은 내용조차도 참으로 받아들여졌던 성스러운 이야기들이 사회적 또는 문화적

변동 속에서 더 이상 진실로서의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신화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과거의 신화’가 되어버린다. 특히 특정 지역의 토

착 신앙 및 의례와 관련된 신화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유입된 후에는

종종 미신으로 치부되어 주민들의 삶과 괴리되곤 한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전통 종교의 신화들을 ‘참’으로 믿고 이를 자신의 삶을 구

성하는 기반으로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지금도 적지 않다. 이 신화들은 마을 공동

체 및 가정 단위의 의례와 연결되어 주민들의 종교적 삶을 구성한다.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신화가 살아있는 문화”를 연구해야 그 문화의 신화적

사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5) 신화가 살아 있는 문화란, 신

화가 ‘참’으로 받아들여지며 사람들의 종교적 삶의 기반을 구성하는 문화를 말한

다. 제주도에는 전통 종교의 신화를 참으로 받아들이며 이 신화와 연결된 의례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주민들이 여전히 상당수 남아있다는 점에서, 제주 신화를 포

함하는 전통 종교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학문적으로 연구 대상으

제주 신화를 도민들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뿐 아니라 신성한 이야기라고 관념”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여기에 덧붙여 “심방이 굿을 할 때 노래조로 부르는 것”이라고
제주 신화의 범위를 제한했다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울: 서문당, 1996[1976]), 276). 
반면 “특이한 자연이나 역사적인 특수한 인물이나 사건, 신앙 · 관습 등의 유래를 설명하
는 이야기”를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사실이라고 믿어 이야기하고 또한 듣는 이도 그
렇게 믿어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의례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전설”이라고 설명했다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울: 서문당, 1976[1996]), 265). 그러나 의례의 장에서 구송되었
던 많은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의례의 맥락과 분리되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의례에 채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례 사용 여부에 따른 신화와 전설의
구분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기원신화나 영웅신화와 같은 신
화의 하위 범주에 포함시킬 이야기들을 전설로 분류하면 범주상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제주 주민들이 성스럽게 여겨 사실로 믿는 이야기들은 모두 신화로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5) Mircea Eliade, The Quest: History and Meaning in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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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가치가 분명한 것이다. 

2009년 조사에서 확인된 제주도의 458개 신당 중 주민들이 이용하는 신당 수

는 359개였다.6) 그중 90여 개의 마을에서 당굿이 수행되고 있었다. 문헌에 기록

이 남아있는 마을 당굿이 212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굿을 하고 있는 마을의 수

가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2009년에도 절반에 가까운 수의

마을에서 전통 의례가 행해졌던 셈이다. 도시보다는 리 단위의 시골 마을에서 전

통 신화와 의례를 성스럽게 여기는 주민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2010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의 경우, 마을 본향당제에 전체 주민 중 절반에 가까운 수

가 참여했다.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참여 비율이 줄어들지만 제

주 주민을 기준으로 보면 제주 신화와 의례의 힘이 분명히 확인된다. 2009년 당

시 조천읍 와산리의 전체 79가구 중 원주민 가구는 31개였는데, 그 중 22가구가

마을 본향당 의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7) 물론 10년 전에 비해 2021년 현재는

제주 신화가 지닌 참된 이야기로서의 힘이 점차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주 신화와 종교의 생명력은 끈질겨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전통적인 우주관과 성스러운 존재의 힘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미국의 종교학자 로버트 올시(Robert Orsi)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

주 주민들에게 전통 종교는 “삶으로 살아내는 종교(lived religion),” 신앙과 실천

의 내용이 실재로서 경험되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8)

2. 제주 신화의 체계성과 일반성

제주 전통 종교에서 본풀이라고 불리는 신화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마을 및 가정 단위 의례를 집전하는 제주 무속인 ‘심방’들에게 특정한 종교적 행

6) 임재영, 제주도, 신당 458곳 전수조사 , 동아일보, 2009.12.1.
7) 윤순희, 제주도 와산리 멩감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2010), 12-13.
8) Robert Orsi, “Everyday Miracles: The Study of Lived Religion,” in David Hall (ed.), Lived 

Religion in America: Toward a History of Practi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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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종종 본풀이를 구송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 의

례에 참여하는 주민들 역시 본풀이가 제시하는 본보기를 따르지 않으면 풍요와

안전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제주도의 ‘종교적인 인간(homo religiosus)’

에게 신화는 공식적인 의례의 근거와 방법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의미 있는 모든

인간 행위의 모델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의 신화는 주민들에

게 살아있는 것으로 경험된다고 할 수 있다. 

제주 신화는 주민들에게 살아있는 신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편, 학자

들에게는 체계성을 지니고 있는 귀중한 학술 자료이기도 하다. 제주 신화는 주민

들에게 신관, 자연관, 인간관, 영혼관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세계관을 제공한다. 

신동흔은 우리나라의 신화는 대개 일목요연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데 제주

도 신화는 예외적으로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다.9) 제주 신화 본풀이는

대개 신화의 주인공인 신이 모셔지게 된 내력을 풀어낸 이야기다. 옥황상제에 해

당하는 천지왕, 산육신(産育神) 삼승할망, 무조신(巫祖神) 초공 잿부기 삼형제, 아

전 출신 저승 차사 강님, 마을 일 전반을 담당하며 특히 호적과 장적(帳籍)을 맡

은 본향당신, 문이나 부엌, 변소 등 집의 주요 장소에 좌정한 가신(家神), 변덕스

러운 도채비 등 수많은 신들이 각 본풀이의 주인공이다. 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심방은 천지창조신화부터 시작하여 의례의 장소 및 목적과 관련된 신화까지 여

러 본풀이를 구송하는데, 이 이야기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름의 설득력을 가

지고 주요 자연현상 및 인문현상을 설명해 낸다. 그래서 제주도의 신화는 우리나

라의 어떤 다른 지역의 신화에 비해 더 탄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본풀이는 제주 전통 세계관에 기반을 두고, 제주 사람들에 의해, 제주 사람들

을 위해, 제주에서 사용되는 말로 전해진 신화이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의례의

장에서 구송되는 본풀이를 알아듣기 힘들다. 1만 8천이나 된다고 하는 수많은 신

들이 낯설뿐더러, 따로 공부하지 않고는 제주 방언을 이해하기도 어렵다. ‘아래

아’나 ‘순경음 비읍’과 같이 다른 지역에서는 상실된 발음도 제주 본풀이 구송에

는 여전히 사용된다. 심방이 구송하는 본풀이를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동해와

9) 신동흔, 살아있는 우리 신화 (서울: 한겨레출판, 2006),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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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동해바다’를 뜻한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천자또, 벡주또, 궤네깃

또, 개로육서또, 바람웃또, 하로산또 등 신들의 이름에 ‘-또’(혹은 ‘-도’)가 붙은

것도 왠지 어색하고, ‘심방’이라는 단어가 ‘신의 형방(刑房)’에서 왔고 명부사자

명관(冥官)이 ‘멩감’이 되었다는 것도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제주 신화는 “신화” 자체를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적 시각을 제공

한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큰 관점에서 보면 제주 주민들의 신화는 곧

인간이 일반적으로 공유해 온 신화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신화학자들은

세계 각지의 신화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나 내용에 따라 몇몇 신화들의

범주를 설정해 왔다. 그중에서도 ‘천지창조신화,’ ‘기원신화,’ ‘영웅신화’ 등이 특

히 자주 언급되는데, 이 주요 범주들이 제주 신화에서 명확히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신들이 제주 본풀이의 주인공으로 전면에 부각되어 있기는 하지

만, 이 이야기들은 결국 신들을 통해 우주가 생성된 과정, 삶과 죽음의 문제, 세

상과 인간의 속성 등 사람들이 오랜 세월 질문하고 답변해 온 폭넓은 일반적인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인간은 문화의 장벽을 초월하는 공통적인 유대와 생각

을 간직해 왔고 이것이 여러 신화들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했

던 도니거는 다양한 문화권의 신화들이 공통적인 내용과 구조를 갖고 계속 “재

활용(recycling)”되는 것은 역사적인 접촉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으나, 

“항구적인 인간의 속성”, 즉 “문화의 장벽을 초월하여 널리 공유되는 인간의 유

대”의 영향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10) 세계 여러 문화에서 제주 신화에 담긴 인

간의 근본적인 물음 및 답변과 유사한 형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제주 신화는 한국의 신화이기도 하다.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학자

들이 제주 신화에는 한반도 육지에서 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한다.11) 

10) Wendy Doniger, Splitting the Difference: Gender and Myth in Ancient Greece and Indi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4; The Woman Who Pretended to Be Who 
She Was: Myths of Self-Imi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4. 

11) 장주근, 한국민속론고 (서울: 계몽사, 1986), 99;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
형과 신화 (서울: 집문당, 2004), 21-23;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파주: 집문
당, 20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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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무속이 같은 뿌리에서 유래했으며, 제주 신화와 의례 중

육지에서 유래한 것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불교와 유교가 사람들의 종교 생활

을 압도적으로 지배했던 육지에 비해, 제주도는 문화 변동이 적어서 예전부터 전

해진 무속 신화와 의례의 형태가 큰 변화 없이 오히려 더 잘 유지된 것으로 평

가되기도 한다. 제주도에 파견된 첫 한국인 가톨릭 신부 김원영은 가톨릭의 우월

성을 보일 목적으로 1900년경에 쓴 수신영약(修身靈藥)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몸 비린[부정을 입는] 것은 뱀 죽은 것을 보면 7일 동안이요, 말과 개고기 먹은
사람은 3일 동안이요, 산모가 7일 동안이요, 경수 월수(月水)하는 여자가 7일 동
안이요, 상처와 손 베임과 존장(尊長)에게 매맞음은 다 나을 때까지니라. 또 고양
이 죽은 것을 보아도 몸이 비린다고 한다.12)  

위 인용 부분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정결 및 부정과 관련된 사고 및 행위의 모

습은 오늘날 심방들이 ‘몸비림’(부정)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몸정성’(재개, 정화)

과 상당한 공통점을 보인다. 제주도 전통 신화와 의례는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그 옛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역설적이지만, 제주 신화의 현 모습은 끊임없는 변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육지

12) 김원영, 수신영약(修身靈藥)(1900), 김영환 역,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엮음 (제주: 천주교 제주교구, 2001), 797. 이 책은 1899
년 집필되고 1900년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에 번역본이 부
록(757-799쪽)으로 실렸다. 수신영약은 1900년 제주 주민들에게 비극적인 사건인 신축
항쟁(천주교 입장에서는 신축교안)을 유발한 인물인 김원영 신부가 제주 전통 종교를
무시하는 관점에서 쓴 책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제주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로
서 가치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는 제주 전통 종교를 경시하고 핍박한 유학자나 관원
들이 남긴 기록들이 제주 전통 종교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16세기 김정의 제주풍토록, 17세기 김상헌의 남사록, 이건의 제주풍토기
, 이원진의 탐라지, 19세기 이원조의 탐라록, 그리고 역사상 전통 종교를 가장 핍
박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8세기 초 이형상 목사의 남환박물도 제주 전통 종교의 옛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참조한다. 예컨대, 멩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건과 이형상의
기록에서 멩두의 기원을 추적하고, 이원조의 기록에서 입춘굿의 옛 형태를 찾아내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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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해진 신화적 주제를 기반으로 하여, 고려시대부터 조선 말까지의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삽화처럼 제주 신화에 수용되었다. 게다가 불교, 유교, 도교 등

의 여러 종교들의 요소들이 삽입되었고,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 신화들의 영향

도 드러난다. 그러나 이 역시 제주도 신화의 일반적 특징을 뒷받침한다. 여러 요

소들이 결합되어 신화의 전체적인 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제주도 신화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수많은 신화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구조주의 신화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는 야생의 사고에
서 신화를 “브리콜뢰르(bricoleur)의 브리콜라주(bricolage)”라고 표현한 바 있다. 

간단히 풀어 설명하면, 신화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

엇이든 손쉽게 사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거침없이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수

선하는 잡역부(또는 손재주꾼, 브리콜뢰르)의 손재주 작업 결과물(브리콜라주)에

가깝다는 것이다.13) 제주 신화가 한반도에서 온 무속 신화라는 기반 위에 제주

사람들의 경험이 덧붙여지고 여기에 다른 종교들의 요소들이 때로는 생뚱맞게

삽입되어 형성된 것은 신화 자체의 속성을 충실히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Ⅲ. 제주 의례의 학술적 가치

1. 제주 의례의 전범(典範)적 특징

제주의 종교가 “삶으로 살아내는 종교(lived religion),” 달리 말해 신앙과 실천

의 내용이 실재로서 경험되는 종교의 위상을14)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제주큰굿을

비롯한 ‘의례’가 주민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

야 할 것이다. 

나는 제주 종교 의례의 학술적 가치의 근거 중 첫 번째로, 제주 전통 의례가

13)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 야생의 사고, 안정남 옮김 (서울: 한길사, 
1999[1962]), 69-71.

14) Orsi, “Everyday Miracles,”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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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 자체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다. 제주 신화가 제주만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화의 일반적 특징을

분명히 보였던 것처럼, 제주의 의례들은 제주만의 요소와 더불어 의례의 일반적

특징을 잘 담고 있다. 사실 제주 전통종교의 여러 의례들은 학자들이 말하는 종

교 의례의 본보기적 모델(paradigmatic model)에 가까울 정도의 형태를 지니고 있

다. 

제주큰굿을 예로 들어보자. 제주큰굿이 ‘큰 굿’인 이유는 다섯 명 내외의 심방

이 사흘 이상, 길게는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행하는 규모가 큰 굿이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굿의 모든 제차를 어기지 않고 지켜가며 행하는 굿, 달리 말해 “굿법

에 따라 제대로 하는 중요한 굿이기 때문에 큰굿”이기도 하다.15) 신이 좌정하는

당클을 만들고 모든 신을 맞아들여 자리에 앉게 하며, 춤과 노래로 신을 즐겁게

하고, 연극으로 신의 세계를 재현하며, 다시 신을 돌려보내는 절차가 엄격히 지

켜진다. 하늘의 신으로부터, 땅의 신, 저승의 신, 집안의 신 등 여러 신들이 초청

되는데, “거의 정연하다고 할 만큼” 정확한 순서가 세워져 있다.16) 모든 제차를

엄격히 지켜가며 초월적 존재와 교류하는 큰굿의 특징은 “시작, 중간, 결말의 구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인간적인 존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와 신앙의

체계”라는 종교 사전(The HarperCollins Dictionary of Religion)의 의례 정의에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들어맞는다.17) 또한, 하늘과 땅의 신으로

부터 저승과 집안의 신들까지 우주의 구조에 따른 순서를 지켜 신들과 관계를

맺는 특징은 의례가 “의식적이고 자발적이며 반복되고 양식화된 상징적인 신체

적 행위로, 우주적인 구조나 성스러운 존재에 초점을 맞춘다”는 종교 백과사전
(Encyclopedia of Religion)의 정의에도18) 아주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15) 문무병, 제주큰굿 ,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편, https://folkency.nfm.go.kr/kr/topic/d
etail/2765.

16)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제주: 각, 2007[1980]), 29.
17) Jonathan Z. Smith (ed.), The HarperCollins Dictionary of Religion (New York: 

HarperCollins, 1995), 930.
18) Evan M. Zuesse, “Ritual,” in Lindsay Jones (ed.),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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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교적 인간의 오랜 사유 및 행위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도 제주 의례의

사례들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교적 인간에게 “집의 건축은

세계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모든 주거지는 중심”이라는 엘리아데의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이해하는 데에는19) 건축의례 <성주풀이> 

제차에 포함된 <강태공서목시[首木手]놀이>라는 놀이굿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놀이굿에 대해서는 재담에 가까운 희극적 내용과 형식이 분명하다는 점

이 주로 언급되는데, 여기서 나는 놀이굿 중 행해지는 모형 집을 짓는 절차에 더

주목하고자 한다. 이 모형 집을 짓는 것은 새로 지은 집을 우주 또는 세계의 중

심에 있는 세계의 모형이라고 선포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으로

자른 과일이나 시루떡을 주춧돌처럼 사용하고 그 위에 대나무 가지로 기둥을 세

우고 서까래를 건 후 백지로 기와를 덮는다. 그 한 가운데에는 심방이 의례에서

사용하는 무구(巫具)이면서 신 자체로 간주되는 ‘멩두’를 모셔놓고 지붕 위에 신

에게 바치는 돈을 올려 신을 기쁘게 한다. 엘리아데가 말하는 세계의 중심은 성

스러운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 확보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강태공서목시

놀이>에서 제주 주민들은 신을 건축된 집의 중심에 모심으로써 자신의 집이 우

주의 중심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성(sexuality)과 관련된 풍요의례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인간의 성적인 에너지 또는 성행위가 풍요로운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종교적

인간의 오랜 사유 방식이20)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제주도의 여

러 중산간 마을에서 행해지는 공동체 풍요 기원 의례 ‘산신놀이’에는 이러한 요

소가 포함되어 있다. 산신놀이가 시작할 때 포수의 역할을 하는 두 심방은 사냥

하기 전에 서로 엉켜 잠을 자는 모습으로 성행위를 연출한다. 두 심방은 종종

‘암포수’와 ‘수포수’로 불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모의 성행위가 사냥의 풍

(Farmington Hills, MI: Thomson Gale, 2005), 7834.
19) Mircea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trans. by Rosemary Sheed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6[1949]), 380-382. 
20) Eliade, Patterns, 36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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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결과를 기원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21) 

마지막으로, 의례에서 심방이 사용하는 중심 무구 멩두는 성스러움의 상징이

면서 신 자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현용준은 기본 무구인 멩두

가 신화적 무조(巫祖)인 수호신 삼시왕의 이름이자 무구의 이름이라는 것을 지적

하며, “조상이라 불리는 심방의 수호신 내지 보조령의 심볼[상징]이요, 수호신 내

지 보조령 그 자체”라고 주장한 바 있다.22) 사람이 만든 인공물 멩두가 신의 상

징이면서 신 자체라는 설명에 주목하자. 멩두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설명이 성스러움의 상징, 신성한 자연물 자체, 성스러움의 현존 등, 

성스러움의 경험과 관련된 서구 학계의 대표적 이론들을 통합하고 확장하는 데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엘리아데는 성스러움이 인간에게 성현

(hierophany)으로 경험될 때,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하는 상징”의 구조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했다. 상징이 되는 나무나 돌은 단순히 범속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과 분리하여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준다.23) 엘리아데의 이론에서는

성스럽게 인식되는 사물의 상징 속성이 강조되면서 성스러움 그 자체로 인식되

는 측면은 무시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킴벌리 패튼(Kimberely C. Patton)은 엘리

아데의 상징이론이 자연물 자체의 성스러움을 보는 데 방해가 된다고 지적하며, 

상징의 구조를 거치지 않고 성스러움 자체로 인식되는 자연물에 주목할 것을 주

장했다.24) 패튼은 성스러움 자체가 자연물을 통해 경험되는 것만 언급하여, 사람

이 만든 인공물도 성스러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루지 않았다. 올시는 자연물

21)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서울: 민속원, 2008), 149-154 참조. 
22)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서울: 집문당, 1986), 52. 참고로 강소전은 멩두에는 삼시왕
뿐 아니라, 자지멩왕아기씨, 유정승따님아기 등 초공본풀이 신화 속 심방의 조상과, 멩
두를 소유한 심방의 옛 선생들도 내재한 조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강소전, 제주도
심방의 멩두 연구: 기원, 전승, 의례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2012), 
2-3.

23) Mircea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trans. by Willard R. 
Trask (New York: Harcourt, 1987[1957]), 11-12; Patterns, 10-13, 29, 324 등. 

24) Kimberly C. Patton, The Sea Can Wash Away All Evils: Modern Marine Pollution and the 
Ancient Cathartic Oce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14-17,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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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인공물이 성스러움의 “현존(real presence)”로 경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패튼의 이론을 확장하는 한편, 종교적 인간이 실재로 경험

하는 신들이 상징이나 기호로 간주되는 것에 반대하며 신성 그 자체의 속성을

강조한다.25) 이 과정에서 올시는 상징과 성스러움의 현존을 전혀 다른 것으로

기술하는데, 이는 서구 학계가 실재와 상징을 구별해 온 것을 비판하는 본인의

입장과 모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는 성스러움의 상징, 사

물 자체의 성스러움, 그리고 성스러움의 현존이라는 개념들은 멩두의 사례를 통

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멩두는 자연물이 아니라 인공물로서 신령의 상징

이며 신령 자체로 경험된다는 점에서, 엘리아데의 성현의 상징, 패튼의 자연물

자체의 성스러움, 올시의 성스러움의 현존 등의 이론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

는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26)

2. 공백을 메우는 연구 자료로서 제주 종교 의례

제주 종교의 여러 의례들은 한반도 여러 지역에서 지금은 사라져버린 종교적

사유 방식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가치가 높

다. 먼저 제주 전역에서 지금도 흔히 가정 단위로 이루어지는 넋들임 의례는 인

간의 영혼에 대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 귀중한 자료이다. 이 의례에는

인간의 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 따로 돌아다닐 수 있으며, 이 혼을 불러와서 결

합함으로써 병이나 불안 등을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난다. 살아있는 사람

의 몸에서 나와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키료(生靈)에 대한 믿음은 일본

에서는 오래된 것으로, 겐지 이야기와 같은 헤이안 시대의 고전 작품으로부터
25) Robert Orsi, History and Pres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3-4, 

37-38, 69. 
26) 나는 2022년 출간 예정인 S. Brent Rodriguez Plate, Birgit Meyer, and Pooyan Tamimi 

Arab (eds.), Routledge Handbook of Material Religion (London: Routledge)의 한 챕터로 실
리는 졸고, “Material God Mengdu: A Symbol and Real Presence”에서, 멩두가 물질성과
신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과, 상징이면서 성스러움의 현존 자체로 받아들여지
는 것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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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84나 해변의 카프카 등 무라카미 하루키의 유명 현대소설에 반복해서 등
장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제주

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 찾기 매우 어렵다. 이부영은 인간의 몸에는

다수의 영혼이 있고 이 영혼들이 몸을 떠나게 되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생

각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종교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27) 그

러나 이러한 믿음이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

례들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장주근에 따르면, 영혼의 일부가 몸을 떠나서 질

병이 생겼다는 관념이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충청 지방에 1970년대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8) 제주 넋들임 의례에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는 흔적

조차 찾기 어려워진 종교적 사유 방식이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다.29) 

제주의 멩두고사는 심방이 아니라 대장장이가 행하는 의례이다. 북아시아 샤

머니즘에서 대장장이와 샤먼은 같은 집안 출신의 형제처럼 인식되었다고 주장했

던 엘리아데의 영향으로,30) 우리나라에서도 대장장이와 무당의 관계를 조명하고

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도 했으나 제주도 외에는 분명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이두현이 1980년대 전라남도 진도에서 대장장이와 무당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

를 제시했으나, 이때 이미 대장장이의 무속적 속성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31) 

비록 지금은 제주에서도 전통 방식으로 멩두를 제작하는 대장장이들을 찾기 힘

들어졌지만,32) 여러 심방들은 멩두고사에 대해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예를 들어, 

27) 이부영,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 심리학 (파주: 한길사, 2012), 221.
28) 장주근, 민간 의료 및 금기 , 한국 민속 종합 조사 보고서: 충북 편 (서울: 문화재관
리국, 1976), 226.

29) 제주 넋들임 의례에 대해서는 졸고, “View of the Soul in the Jeju Shamanistic Religion as 
Evident in the Neokdeurim Ritual,”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31-2 (2018): 219-234 
참조. 

30) Mircea Eliade, Shamanism: Archaic Techniques of Ecstasy, trans. by Willard R. Tras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1951]); The Forge and the Crucible: The 
Origins and Structures of Alchemy, trans. by Stephen Corri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1956]). “대장장이와 샤먼은 같은 둥지에서 나왔다”는 표현은 Shamanism, 470
에 있다. 

31) 이두현, 한국무속과 연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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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심방은 자신이 소장한 멩두 두 벌 중 한 벌을 1975년 동광양 황 대장에

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생생히 기억한다. 훗날 자신이 물려받게 되는 양어머니

의 멩두(동문통 강 대장 제작)를 본메 삼아 만들었다는 것, 초공본풀이의 젯부
기삼형제 막내 아들 생일인 음력 9월 28일에 열리는 당주제 전에 멩두를 만들고

자 9월 23일에 제작했다는 것, 자신이 준비해 간 음식으로 황 대장이 멩두고사를

행하고 황 대장이 삼시왕군문 점괘를 받아주었다는 것 등을 언급했는데, 이러한

증언 하나하나는 우리나라에도 대장장이와 심방의 친연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

음을 뒷받침하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신화, 유물 등 물질적 증

거, 그리고 의례에 대한 증언 등을 바탕으로 제주 대장장이의 무속적인 속성에

대해서 문무병, 김헌선, 강소전 등이 주목하여 다룬 바 있고,33) 나도 최근 대장

장이가 신령의 상징일 뿐 아니라 신령 자체인 멩두를 제작한다는 점에서 신성성

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했다.34)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수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Ⅳ. 삶으로 살아내는 전통 종교의 신화와 의례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처럼, 제주에서는 전통 신화와 의례가 제시하는 세계가

‘실재’로 경험된다. 제주 주민들은 신화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끊

32) 고덕유 심방(제주 심방 사이에서는 고탁현이라는 이름으로 불림)은 20여 년 전까지 활
동하던 한림읍 조 대장으로부터 멩두 제작 및 관련 의례들을 전수받은 기술을 보유하
고 있으며, 동료 심방이 요청하는 경우 멩두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33) 문무병, 제주도 굿운동의 실천과제 , 민족과 굿, 민족굿회 엮음 (서울: 학민사, 1987), 
185-218; 제주도 도깨비당 연구 , 탐라문화 10 (1990): 193-234; 김헌선, 무속과 정치: 
쇠걸립, 쇠내림, 사제계승권을 중심으로 해서 , 비교민속학 26 (2004): 305-343; 강소
전, 제주도 심방의 멩두 연구 . 이밖에, 이두현도 한국무속과 연희, 97-98에서 제주
무속의 대장장이 신을 다룬 바 있다. 

34) 졸고, “Divine Mengdu and its Creator: A Study of the Divinity of Mengdu and its 
Relationship with Smiths in Jeju Indigenous Shamanic Religion,”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34-2 (2021): 33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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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이 상기하고, 의례를 통해 삶의 과정마다 반복하며 재현한다. 모든 시간, 장

소, 환경에서 신화와 관련된 삶을 영위하고 이를 의례를 통해 확인하고자 노력하

는 것이다. 주민들은 한 해 내내 신들과 교류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새해

를 맞이할 때, 어업, 농업, 수렵, 목축 등 모든 생업의 풍요를 기원할 때, 장마가

이어질 때, 추수를 마쳤을 때 등의 특정한 시기를 정해 정기적으로 신에게 문안

하고 기원한다. 또한 개인, 가정, 마을 공동체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에는

언제든 신에게 찾아간다. 제주 신화는 주민들이 신과 교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

하며, 신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신과 관계를 맺는 본보기를

보여준다. 의례는 사람들이 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제

공하고, 이를 실재로 경험하게 한다.  

예컨대, 신화에는 부정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 신의 영역에서 아래쪽

혹은 바깥쪽에 위치하게 된 신들의 이야기가 제공되며, 제주 주민들은 마을 공동

체 단위의 굿이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행하는 굿에 참여할 때면 부정을 입지

않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한다. 내가 2011년 3월에 조천읍 북촌리에서 열린 영

등굿과 2013년 4월 구좌읍 김녕리의 잠수굿을 답사했을 때, 주민들이 부정의 문

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영등굿과 잠수굿 모두 마을 어촌계에

서 주최하기 때문에, 나는 굿이 열리기 전날 미리 어촌계장을 찾아가서 마을 제

의에 참관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야 했다. 북촌리의 어촌계장은 명목상 굿의 주최

자이면서도, 자신은 신들을 청하여 불러들이는 초감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제의

장소에 갈 수가 없다고 했다. 집안에 상(喪)이 있어서 “몸비림” 즉 부정을 입었

기 때문에, 신들이 다 제장에 들어와 좌정할 때까지 자신은 들어갈 수 없다고 설

명했다. 김녕리의 어촌계장은 나를 보자마자 내가 마지막으로 돼지고기를 먹은

것이 언제인지부터 물었다.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내가 자신들이

제사를 바치는 신들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굿이 열리기 며칠 전부터 돼지

고기를 먹지 않아서 부정을 피하는 최소한의 ‘몸정성’을 해야만 굿을 참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의례를 굿을 통해 신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부정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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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는 돼지고기 부정의 근거

는 신화에서 제시되며, 이것이 의례에서 확인되고 준수된다. 구좌읍 행원리 남당

‘중이데서’ 신화, 제주시 용담동 내왓당의 상사대왕-정절상군농-중전대부인 신화, 

구좌면 월정리 본향당신 신산국과 부인 서당할마님 신화 등에서 돼지고기를 먹

거나 접촉하여 부정을 입은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며, 전통 종교 의례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자신도 행여 돼지고기로 부정하게 되지 않을까 주의한다. 또한 본풀이

에서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신에게는 돼지고기를 바쳐서는 안

되며, 이 신과 교류할 때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 금지된다. 돼지고기를 받는 신

과 받지 않는 신이 한 지역에 함께 있을 경우 돼지고기 금기를 요구하는 신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밝혀주는 신화들은 인간이 섬겨야 하는 신들 사이의 위계

를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돼지고기 금기를 다루는 신화들은 특정 신들과

인간의 관계를 반영하며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규정한다. 예를 들면, 정

기적인 제의의 대상인 본향당신과 교류할 때는 대개 돼지고기 금기가 요구되는

반면, 산육, 치병, 수렵, 풍어 등을 담당하며 주민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소원을

비는 신들은 돼지고기를 먹은 후에도 만날 수 있다. 

요컨대, 돼지고기 부정의 문제는 신화 속 옛날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다. 제주

주민들은 의례에서 돼지고기 부정으로 규정되는 신들의 관계를 몸소 확인하고, 

자신의 삶으로 경험한다. 그래서 제주 전통 종교가 살아있는 종교의 위치를 유지

하고 있는 것이다. 

Ⅴ. 제주 전통 종교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종합적 연구

35) 지금까지 나는 제주 전통 종교의 정결과 부정 개념에 관하여 여러 차례 다루었다. 가장
최근 출간된 자료는 Yohan Yoo & James W. Watts, Cosmologies of Pure Realms and the 
Rhetoric of Pollution (New York: Routledge, 2021)의 3장, “Separating Realms: Purity and 
Pollution in the indigenous religion of Jeju-do, Korea”이다. 내가 제주 전통 종교의 정결과
부정 개념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서순실 심방이 부정의 범위를 “백 보 바
깥”으로, 영역의 구별에 대해 “백지 한 장 갈름”으로 표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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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통 종교의 신화와 의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인류무

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학문적 연구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다

져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주 전통 종교의 다양성이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초공본풀이>에 나오는 최초의 멩두

제작자에 대한 설명을 예로 들어보자. 현용준이 채록한 안사인 심방 판본에는 멩

두를 처음 제작한 신화 속 인물이 쇠철이아들로 묘사되는 반면,36) 이용옥 심방

이 구송한 본풀이에는 쇠철이아들이 실패한 일을 하늘 옥황 전경록이 완성한 것

으로 묘사된다.37) 나는 이러한 차이가 제주 전통 종교의 살아있는 특징을 보여

주는 증거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동일한 신화의 다른 판본 속에 속성상 대조되

는 신화적 존재가 공존하는데, 이는 신화의 역동적인 전개 과정을 보여주며 다양

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제주 전역에 여전히 살아있는 전통 종

교의 신화와 의례를 아우르는 공통된 요소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공통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마을이나 심방 계보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 온 차이

점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정경에 근거하지 않은 다양성은 전통 종교의

중요한 특징이다. 행여 다양한 모습 중 특정한 하나가 맞고 나머지는 틀린 것으

로 규정하여 획일화되는 것은 살아있는 종교의 생명력을 반감시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 전통 종교 전반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세계에 이만큼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눈부신 제주도에 수많은 외부인들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제주 전통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제주에 정착하

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시간이 흐르며 제주 토착주민들

중에서도 신화를 삶의 원리이자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낮

아지고 있다. 제주 종교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있는 종교”의 지위를 유

36)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48; 제주도 신화, 60.  
37)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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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섣불리 추측하기는 어려우나, 전통 종교의 사고와

행위 방식들이 약화되는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문화적 가

치를 인정받은 공동체 차원의 신화와 의례는 어떤 형태로든 당분간 보존될 터이

지만, 앞서 언급했던 넋들임이나 성주풀이와 같이 가정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전통의 생명력은 더 급속히 사라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 단위의 의례 중에서도, 현대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계속

해서 수정되고 변화될 것이다. 예컨대, 불과 10여 년 전까지 대부분의 제주 굿에

포함되는 액막이 의례의 절차로 수탉의 목을 비틀어 땅에 내리치고 밖으로 던지

는 대명대충(代命代充)이 행해졌다. 그러나 제주 굿이 문화재로 간주되면서 의례

의 직접적인 참여자뿐 아니라 관찰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

루어졌다. 이제는 심방이 사만이본풀이를 구송하고 대명대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설로 풀어내는 형식으로 대명대충 절차를 대신한다. 로마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성전 제사 중심의 종교 형태가 무너지고 탈무드 중심의 랍

비 유대교의 형성이 가속화된 것처럼, 동물 희생의 절차가 심방의 입으로 행하는

절차로 대체되는 것이다. 현 상황을 반영하여 계속 변화하는 것은 그 종교가 살

아있다는 증거이기에, 옛 형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러나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으면 제주 전통

종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주 전통 종

교에는 인간과 자연, 영혼과 죽음,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

한 제주 주민들의 관점이 생생히 담겨 있으며, 나아가 지금은 소실된 우리나라

다른 지역 사람들의 관점도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제주의 살아있

는 종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주제어: 제주 전통 종교, 제주 신화, 제주 의례, 제주큰굿, 학술적 가치



제주 전통 종교 신화와 의례의 학술적 가치 19

투 고 일: 2021. 12. 04.
심사종료일: 2021. 12. 18.
게재확정일: 2021. 12. 24.



20   종교학 연구

참고문헌

강소전. 제주도 심방의 멩두 연구: 기원, 전승, 의례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2012.

김원영. 수신영약(修身靈藥)(1900). 김영환 역.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엮음, 757-799. 제주: 천주교 제주교

구, 2001.

김헌선. 무속과 정치: 쇠걸립, 쇠내림, 사제계승권을 중심으로 해서 . 비교민속
학 26 (2004): 305-343.

문무병. 제주도 굿운동의 실천과제 . 민족과 굿, 민족굿회 엮음, 185-218. 서

울: 학민사, 1987.

______. 제주도 도깨비당 연구 . 탐라문화 10 (1990): 193-234.

______.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서울: 민속원, 2008.

______. 제주큰굿 .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편. https://folkency.nfm.go.kr/kr

/topic/detail/2765 (2021.10.20. 접속).

문화재청.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예고 관

보 공고문 . https://www.cha.go.kr/nationBbz/selectNationPostList.do?mn=NS_

01_04&nationId=312914&pageIndex2=1&searchCnd=&searchWrd=&searchStart

Day=&searchEndDay= (2021.10.25.).

신동흔. 살아있는 우리 신화. 서울: 한겨레출판, 2006. 

유요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힘, 신화의 땅 제주 . 도시로 읽는 조선, 규장
각한국학연구원 엮음, 128-159. 파주: 글항아리, 2019.

윤순희. 제주도 와산리 멩감제 연구 .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2010.

이두현. 한국무속과 연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이부영.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 심리학. 파주: 한길사, 2012.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서울: 집문당, 2004. 

임재영. 제주도, 신당 458곳 전수조사 . 동아일보. 2009.12.1.



제주 전통 종교 신화와 의례의 학술적 가치 21

장주근. 민간 의료 및 금기 . 한국 민속 종합 조사 보고서: 충북 편. 서울: 문

화재관리국, 1976.

______. 한국민속론고. 서울: 계몽사, 1986.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2009.

레비-스트로스, 클로드. 야생의 사고. 안정남 옮김. 서울: 한길사, 1999 (1962).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울: 서문당, 1996 (1976).

______. 제주도 전설. 서울: 서문당, 1996 (1976).

______. 제주도 무속 연구. 서울: 집문당, 1986. 

______.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파주: 집문당, 2005.

______.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제주: 각, 2007 (1980).

Doniger, Wendy. The Implied Spider: Politics and Theology in My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______. Splitting the Difference: Gender and Myth in Ancient Greece and Indi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______. The Woman Who Pretended to Be Who She Was: Myths of Self-Imi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Eliade, Mircea. The Quest: History and Meaning in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______. Shamanism: Archaic Techniques of Ecstasy. Trans. by Willard R. Tras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1951).

______.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Trans. by Rosemary Sheed.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6 (1949).

______.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Trans. by Willard R. 

Trask. New York: Harcourt. 1987 (1957).

______. The Forge and the Crucible: The Origins and Structures of Alchemy. Trans. 



22   종교학 연구

by Stephen Corri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1956).

Orsi, Robert. “Everyday Miracles: The Study of Lived Religion.” In David Hall (ed.), 

Lived Religion in America: Toward a History of Practi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3-21.

______. History and Pres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Patton, Kimberly C. The Sea Can Wash Away All Evils: Modern Marine Pollution 

and the Ancient Cathartic Oce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Smith, Jonathan Z. (ed.). The HarperCollins Dictionary of Religion. New York: 

HarperCollins, 1995.

Yoo, Yohan. “View of the Soul in the Jeju Shamanistic Religion as Evident in the 

Neokdeurim Ritual.”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31-2 (2018): 219-234.

______. “Material God Mengdu: A Symbol and Real Presence.” In S. Brent 

Rodriguez Plate, Birgit Meyer, and Pooyan Tamimi Arab (eds.). Routledge 

Handbook of Material Religion. New York: Routledge. Forthcoming in 

2022.

______. “Divine Mengdu and its Creator: A Study of the Divinity of Mengdu and its 

Relationship with Smiths in Jeju Indigenous Shamanic Religion.”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34-2 (2021): 333-356.

Yoo, Yohan & James W. Watts, Cosmologies of Pure Realms and the Rhetoric of 

Pollution. New York: Routledge, 2021.

Zuesse, Evan M. “Ritual.” In Lindsay Jones (ed.).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edition. Farmington Hills, MI: Thomson Gale, 2005.



제주 전통 종교 신화와 의례의 학술적 가치 23

Abstract

Academic Values of Myths and Rituals of Jeju Traditional 
Shamanic Religion

Yoo, Yohan (Seoul National Univ.)

Just as articulated as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b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in the designation announcement of Jeju keun-gut, the Jeju traditional 

shamanic religion can be said to be “living” and is very valuable as systematic 

academic materials. Many Jeju people still outline the principle of their lives on the 

basis of traditional myths and reenact the myths in carrying out rituals at each stage 

of their lives, at both the level of community and that of family. Jeju myths provide 

people an overall worldview that covers perspectives of human beings, souls, nature, 

gods, and cosmos. Jeju myths not only demon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hamanism, more specifically, those of Jeju shamanic tradition, but also help students 

attain better understandings of myth itself. Likewise, Jeju rituals, including keun-gut, 

are useful materials for comprehending general properties of ritual, while showing 

distinct aspects of the Jeju religion. Jeju rituals are also invaluable for studying the 

Korean shamanic tradition, in that they contain religious thoughts and practices that 

are now difficult to be seen in most places of Korea. Hereafter, more comprehensive 

and better organized research on the Jeju religion than now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Jeju traditional shamanic religion, Jeju myths, Jeju rituals, Jeju keun-gut, 

academi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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